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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안보환경에서 
핵공격 이후 해군작전의 지속 문제를 회복탄력성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기존 북핵 대응이 핵 사용 이전의 
억제와 공격 직후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핵공격 이후에도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임무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회복탄력성을 억제의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해군 
작전기능 중 방호와 지속지원 측면에서 주요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해군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개념의 교리화, 핵심 기능 중심의 차등적 방호체계 구축, 
EMP 내성 강화, 교육훈련체계 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핵공격 이후 해군작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 of sustaining naval 
operations after a nuclear attack from the perspective 
of resilience amid the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hereas existing approaches to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have focused on deterrence before 
nuclear use and response immediately after an attack, 
this study emphasizes the ability to maintain core 
functions and continue mission execution even after a 
nuclear attack. In this regard, resilience is defined as a 
component of deterrence, and key vulnerabilities are 
analyzed in terms of protection and sustainment 
among naval operational func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strengthening naval resilience requires the 
doctrinalization of the resilience concept, the 
establishment of a differentiated protection system 
centered on core functions, the enhancement of 
Electro-Magnetic Pulse (EMP) resistance, and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practical discussion on ensuring the continuity of naval 
operations after a nuclear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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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북한의 핵 능력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의 소형화와 투발수단의 다변화를 통해 핵 운용 선택지를 확대하
고 있으며 , 전술핵 운용 개념을 구체화함으로써 한국의 위기관리
와 군사적 대응 환경을 한층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1]. 그동안 한국
의 북핵 대응은 한미 확장억제와 한국형 3축체계를 중심으로 북한
의 핵 사용을 사전에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 그러나 북한이 
제한적 핵 사용을 통해 정치적·군사적 강압 효과를 달성하려 할 경
우[2], 기존의 억제 중심 논의는 핵공격 이후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 

핵공격 이후에도 군사작전을 지속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북
한이 핵 사용을 통해 달성하려는 강압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3]. 

이러한 점에서 북핵 대응 논의는 핵공격 이후에도 핵심 기능을 유
지하며 군사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 개념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 국방부 역시 2025년 11월 북한의 핵 및 EMP 공격에
도 한국형 3축체계가 마비되지 않도록 회복탄력성 연구에 착수했
다고 밝힌 바 있어[4], 이러한 논의의 시급성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국가 차원에서는 핵공격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핵 민방위
와 핵 방호시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5-7]. 그러나 해
군 차원에서 핵공격 이후 작전의 지속성 문제를 다룬 논의는 상대
적으로 제한적이었다 . 전술핵 사용 가능성이 현실적 위협으로 부
상한 상황에서 , 핵공격 이후 작전지속 문제에 대한 해군 차원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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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핵공격에 
대비한 해군의 회복탄력성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회복탄력성 기반 억제의 개념
과 의미를 검토하고, 핵공격이 해군작전에 미치는 영
향을 기능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 이어서 해군 회복탄
력성의 현황과 문제점을 작전 기능 중 방호와 지속지
원을 중심으로 고찰한 뒤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 아울
러 본 연구는 개념적 검토에 한정하며 , 정량적 접근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2. 개념적 고찰

2.1 회복탄력성 기반 핵억제의 개념

핵억제는 일반적으로 응징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
로 구분된다. 응징적 억제는 적이 핵공격을 감행할 경
우 감당하기 어려운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
식시켜 공격을 단념하게 하는 방식이다 . 반면 거부적 
억제는 적의 공격이 기대한 군사적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유도함으로써 공격의 효용 자
체를 낮추는 방식이다 . 따라서 억제는 보복능력의 보
유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 상대의 의사결정과 
계산구조에 영향을 미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8], p. 351).

그동안 한국의 북핵 대응은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
국형 3축체계를 통해 응징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를 
결합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
근은 공격 이전의 억제와 공격 직후의 응징에 중점을 
두고 있어 , 핵공격 이후 발생하는 군사작전 지속 문제
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3].

이러한 점에서 회복탄력성 기반 핵억제는 거부적 
억제의 작동 범위를 핵공격 이후의 영역으로 확장하

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 회복탄력성이란 적의 공
격이나 충격에도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복원하며, 필요한 경우 대체 운용을 통해 임무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3,6]. 회복탄
력성은 적이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기대한 효과를 얻
지 못하게 만드는 억제의 구성요소라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북핵 위협 하에서 회복탄력성은 군사작전의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개념이자, 북한의 의사결정을 
제약하는 전략적 개념이다 . 

2.2 북핵 위협과 해군작전

최근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와 투발수단 다변화는 
군의 작전수행 여건을 근본적으로 악화시키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SLBM, 전략순항미
사일 , 수중 핵무기체계 등을 공개하며 전술핵 운용 가
능성과 제한적 핵사용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부각
하고 있다[2]. 특히 수중 핵무기체계인 ‘해일’은 은밀
하게 항만 또는 함정 집결지 인근으로 접근한 뒤 핵폭
발을 통해 항만 기능을 마비시키고 함정을 무력화하
는 개념의 무기체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 해군
은 이러한 북핵 위협에 대해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

북핵 위협이 해군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첫째, 핵폭발에 의한 피해이다 . 

핵공격으로 인해 해군기지가 타격받을 경우 인명 손
실뿐만 아니라 기반체계가 무너져 해군의 임무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5]. 

둘째 , 고고도 핵 EMP에 의한 전자기적 피해이다 . 

EMP는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보다 전자장비에 장애
를 일으켜 군사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 특히 , 북한
이 EMP 공격을 먼저 실시한 뒤 재래식 공격을 감행
하는 시나리오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으로 평가된

Category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Nuclear Explosion
∙ Destruction of bases and platforms
∙ Casualties and radioactive fallout 
∙ Spread of radiation contamination

∙ Loss of operational unit functions
∙ Restrictions on maneuver force operations

High-Altitude Nuclear 
EMP ∙ Disruption of electronic equipment ∙ Degradation of combat sustainment capability

Combined Attack ∙ Simultaneous occurrence of physical destruction and 
electronic disruption

∙ Degradation of overall naval functions 
∙ Weakening of combined operational linkages

Source: Prepared by the author based on previous studies [3],[5]

Table 1. Effects of nuclear threat on the navy’s core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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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9]. 해군은 전자장비의 의존도가 높아 이러한 
EMP 상황에서 매우 취약하다.

셋째 , 복합 공격에 따른 연쇄적 기능 저하이다 . 핵 
또는 재래식 공격과 EMP 공격이 복합적으로 발생하
면 각종 기반체계를 중심으로 한 해군의 작전기능들
이 동시에 마비될 수 있다 . 이러한 취약성을 종합적으
로 고려했을 때 , 해군의 북핵 대응은 작전기능 중심의 
회복탄력성 개념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2.3 분석의 틀: 작전기능

작전기능은 전장에서 전투력 발휘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해 수행되는 군사기능과 활동을 의미한다. 작전기
능은 지휘통제, 정보, 이동 및 기동, 화력, 방호, 지속지
원으로 구분되며, 모든 전쟁수행 수준에 적용된다[10]. 

핵공격 이후 회복탄력성 논의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기능은 ‘방호’와 ‘지속지원’이다. 방호는 적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아군 전력을 보호하고 생존성을 보장하
는 기능이며, 지속지원은 보급, 정비, 의무, 수송 등을 
통해 전투력을 유지하고 작전 지속성을 보장하는 기
능이다[10]. 이에 본 연구는 방호와 지속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기존 핵 민방위 및 핵 방호시설 관련 연구를 
검토하여 해군 차원의 취약성을 식별한 뒤 회복탄력
성 강화방안을 제시한다[3,5-7,9].

3. 해군 회복탄력성의 현황 및 문제점

핵공격 이후에도 해군은 핵심 기능을 유지한 상태
에서 손상된 전투력을 임무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원하고 , 필요한 경우 대체 운용을 통해 작전을 지속
할 수 있어야 한다[3]. 그러나 현재 해군의 핵 대응 논
의는 핵공격 이전의 억제와 공격 직후의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작전지속을 위한 회복탄력성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해군은 함정과 항공기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지
만 실제 작전은 육상 기반체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
다 . 핵공격이 육상의 해군기지에 가해져 기반체계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플랫폼도 
작전지속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 따라서 해군 회복탄
력성은 해군작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체계의 지속성
에 있다 . 그럼에도 핵공격 상황에서 우선 방호해야 할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5,7].

EMP 위협에 대한 취약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 해군
은 전자장비 의존도가 높은 조직이다. 고고도 핵 
EMP 공격이 발생하면 복사성 결합과 전도성 결합을 
통해 함정과 기지의 전자장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
다[9]. 특히 함정은 안테나 , 케이블, 개구부 , 환풍구 , 

전원선 등 다양한 유입 경로를 가지고 있어 EMP 영
향에 구조적으로 노출되어 있다[11]. 그럼에도 EMP 

방호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개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

핵공격에 대비한 교육훈련 역시 부재하거나 화생
방 대비 훈련에 포함되는 수준이다[5]. 핵공격이 현
실적 위협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개념 정립뿐만 아니
라 이에 따른 교육훈련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
고 있다 . 핵공격 경보를 대비하여 관련 인원들이 복잡
한 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를 행동화 숙달해야 한다 . 

이러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실제 상
황에서 기능별 대응이 분절되고, 복구 우선순위 판단
도 지연될 수 있다[7].

종합하면 , 해군 회복탄력성의 문제는 크게 네 가지
로 압축된다 . 회복탄력성 개념 및 방호 우선순위 미정
립, EMP 위협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 , 핵공격 대비 교
육훈련체계 미흡이 그것이다 . 이러한 문제는 각각 독
립된 과제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취약성이다 . 따라서 
해군 회복탄력성 강화는 ▲ 회복탄력성 개념의 교리
화, ▲ 핵심 기능 중심의 차등적 방호체계 구축 , ▲ 
EMP 내성 강화 , ▲ 교육훈련체계 정비가 각각 연계
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4. 해군 회복탄력성 강화방안

4.1 회복탄력성 개념의 교리화

해군 회복탄력성 강화의 출발점은 개념의 교리화
이다 . 회복탄력성이 선언적 표현에 머물면 실제 작전
에 반영되기 어렵다 . 개념이 교리화되면 편제를 통해 
조직이 구성될 것이고, 조직이 구성되면 교육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선순환적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예방-대비-대응
-복구의 단계별 임무를 해군의 작전기능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반영해야 한다[5]. ▲ 예방 단계에서는 핵 
및 EMP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식별하고 , ▲ 대비 단
계에서는 방호와 분산, 대체 수단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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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단계에서는 공격 직후 핵심 기능을 유지하
며 , ▲ 복구 단계에서는 일정 시간 내 전투력을 재창
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

4.2 핵심 기능 중심의 차등적 방호체계 구축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해 모든 자산을 동일 수준으
로 방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따라서 ,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차등적 방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방호 수준은 임무 중요도, 대체 가
능성, 복구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 특히 , 핵심 기반 시설인 지휘시설 , 통신시설 , 탄
약 및 유류 저장시설 등을 우선 방호 대상으로 설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 . 

반면 일부 행정시설이나 대체 가능한 지원시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방호와 신속 복구 중심 접근
을 택할 수 있다 . 중요한 것은 작전 수행을 위한 핵심 
기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이러한 차등화 
접근은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설득력 있다 .

4.3 EMP 내성 강화

EMP 방호는 신규 플랫폼의 설계단계부터 반영되
어야 한다[12]. 무기체계에 대한 EMP 방호체계를 생
산 이후에 추가하는 것은 비용과 기술적 제약이 커서 
한계가 뚜렷하다 . 이는 해군 함정과 기지 설비에도 그
대로 적용된다. 함정 내부 케이블 배치, 개구부 설계, 

접지체계 , 보호회로, 차폐구조를 초기 설계에서부터 
반영해야만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

아울러 기존 함정과 기지시설에 대한 성능개량도 
필요하다[9,12]. 차폐코팅 , 허니컴 통풍구 , TVS 소자
와 같은 방호대책을 통해 차폐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또한 , 무기체계 EMP 방호성능 검증을 위한 시
험평가 체계와 기준 정립도 필요하다[13]. 해군은 신
규 획득 전력에 대해 EMP 방호성능을 필수 시험평
가 항목으로 포함하고 , 기존 함정과 기지시설에 대
해서도 주기적인 성능 점검과 보완 절차를 제도화해
야 한다 . 

4.4 교육훈련체계 정비

핵공격에 대비한 교육훈련은 화생방 대비훈련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핵공격 이후 핵심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한
다. 그리고 군뿐만 아니라 민과 관을 포함한 대응을 
위해 통합 복구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 이는 기존 통합
항만방호훈련에 회복탄력성 개념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시행할 수 있다 . 또한 , 장기전에 대비한 지
속지원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 전투부대뿐만 아니라 
근무지원부대도 대응절차를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

5. 결론

본 연구는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안보환경에서 
핵공격 이후 해군작전을 회복탄력성의 관점에서 검
토하였다. 기존 북핵 대응은 한미 확장억제와 한국형 
3축체계를 중심으로 억제와 대응에 중점을 두어 왔
다. 그러나 북한의 제한적 핵사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해군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대북 위협을 억제한다는 접근 역시 필요하다 . 본 연구
는 이러한 능력을 회복탄력성으로 정의하고 , 이를 북
한의 핵 사용 효과와 강압 의도를 제한하는 억제의 구
성요소로 보았다. 

연구 결과 핵공격은 해군의 작전기능 중 방호와 지
속지원에서 취약성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해군작전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육상 기반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 핵공격 이후 해군작전을 지
속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 개념의 교리화를 출발
점으로 차등적 방호체계 구축 , EMP 내성 강화, 교육
훈련체계를 정비 등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적 제언을 제시한다 . 첫째, 해군의 회복탄력성 개념
이 기획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전시계획
과 전력발전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다 . 둘째 , 해
군 공병을 중심으로 한 기지 복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
다. 단순히 피해 복구의 개념이 아니라 핵공격 이후 
기지를 재건하는 임무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 

핵공격 피해를 정량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이
를 바탕으로 세부 대응 시나리오를 발전시키고 정책
과 소요를 구체화해야 한다 . 본 연구는 핵공격 이후 
해군 회복탄력성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련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기를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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